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제시 국회 토론회 예고보도(2017.03.14)

3월20일(월), 4차산업혁명시대에‘2015 교육과정

개정취지에적합한수능개편안’을제시하는 국회

토론회를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능개편

안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된 안으로써 이 제도는 현재 고등학생들이대비하는 수능

제도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과 같은 문·이과 칸

막이 형태의 수능 체제로는 제4차 산업혁명 및인공지능의 놀라운 격변의 시대에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과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인재들의 미래적

핵심역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 필요에서 개정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바로 이 2015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편안 발표를 앞둔 현재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수능 제도의

이러한큰변화는각과목을둘러싼교과이기주의, 그리고 학계의밥그릇싸움등을예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런 학계와 교사들의 이해관계의 눈치를 보며, 타협점을 찾는

중입니다. 지금은 현실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수능 개편 방안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현실을 크게 변화시킬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무리를 주지

않은 수능 개선안을 선택하고자 했다면, 2017학년도 수능 제도를 고칠 이유도, 2년에

걸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밟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

도 수능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끌려가는 방

식이아니라 국민들이 제시하여 교육부가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만이 현재의미온적인수

능제도 개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가지고 정착해가야 할것인지 함께 고민

해보는 귀한 토론회가 되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제시한다.

■ 일시 :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최 : 노웅래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3.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정 선임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03)

안상진 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9)


